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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우주기술 발전을 위해 민·관·군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현재 해군의 
능력을 기반으로 우주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군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 안전구역 통제, 
발사체 궤적 추적, 재사용 발사체 해상 회수 시 호송 
지원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해군이 국가 우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을 제언하였다.

In the New Space era, cooperation among civil, 
government, and military sectors has become essential 
for advancing space technology. This paper proposes 
support measures that the Korea Navy can provide 
based on its current capabilities. Specifically, it 
highlights the need for maritime safety zone control, 
launch-vehicle trajectory tracking, and escort support 
during the sea recovery of reusable launch vehicles. 
Taken together, these roles underscore the Korea 
Navy’s potential to serve as a key infrastructure 
underpinning national space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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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주기술 발전에 있어 민·관·군 
및 산·학·연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군에게 있어서 러-우 전쟁은 
우주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전장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중요한 교훈
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군에서는 발전하는 우주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중·장기 우주력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 중이다. 해군
을 예로 들면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에서 작전 수행 능
력 발전계획인 ‘Maritime GALAXY’를 기반으로 2050년까지를 목
표로 하는 ‘해군 우주력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 중이다 .

‘해군 우주력 발전계획’에서는 주변국의 우주개발 동향 , 해군의 
우주작전 수행 개념 , 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획득되어야 할 핵
심기술 , 인력 획득 계획 , 대내·외 교류 협력 계획 등 총체적인 발전
계획을 서술하고 있다[1]. 본 연구는 이러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 민·관·군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시점에
서 해군이 보유한 현용 전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활용하여 우주기
술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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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 안전구역 통제 지원

나로호 , 누리호 시험발사체 및 누리호 4차 발사에 
이르기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매 발사체를 발사할 
때 해상 및 공중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출입 선박 및 
항공기를 통제하였다. 해상 안전구역의 통제는 항행
통보,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등을 이용하여 
안전구역을 통보하고 , 해군 함정 , 해경 경비정 및 어
업지도선을 배치하여 구역 내의 다른 선박을 외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2].

해상 안전구역은 발사체가 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시나리오의 경우와 그에 따른 파편 모델
을 선정하여 예상 인명피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설
정된다 . 아직까지 안전구역 설정 및 통제에 대한 국내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연방항공청(FAA)이 미
국 민간기업들의 발사체 발사를 허가할 때 제시하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3]. Fig. 1은 지난 2025년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당시 해상 안전구역으로 나로
우주센터를 기준으로 비행 방향 폭 24 km, 길이 78 

km의 해상 구역이며 , 이 구역을 통제하기 위해 약 20

척의 해상 전력이 동원되었다[2,4].

Fig. 1. Maritime safety zone

기존 누리호 발사는 1~2년 주기의 간헐적 이벤트
로 많은 해상 전력의 투입이 가능하였지만, 향후 발사
체 발사 소요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 투입에 대
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국가 연구기
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2034년까지 1,321대의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을 계획이다[5]. 여러 국내 민간기업
들이 발사체를 개발하는 중이고 상용화가 임박했음
을 고려하면, 국내 위성 발사의 수요를 국내 발사체 

기업에서 충족하는 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 것
이다 . 이를 위해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2027년 완공
을 목표로 나로우주센터 내부에 민간 전용 발사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이전에
도 나로우주센터 내 접안시설 , 공사 유휴부지 등을 활
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6]. 나로우
주센터 사용을 신청하는 민간기업에서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에 관한 심사를 받고, 이 중 ‘비행 안전’ 

분야에서 비행경로 및 해상/공중 안전구역 설정의 타
당성을 심사받게 된다[7]. 즉 ,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민간 주도로 발사체를 발사할 경우라도 해상 안전구
역을 설정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 2024

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
국형 발사체(KSLV-II)의 기술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반복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8]. 종합해 보면 앞으로 국내에서 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증할 것이며 , 해상 안전구역 통제 소요 
역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발사체 발사 시 해상안전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구역 내 선박 무단 진입 , 무선 통신 미보유 소형선박 
등이 예상된다[2]. 이는 개별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광역 해상 통제 소요이며,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
다. 하지만 급증하는 소요와 광범위한 안전구역에서 
해경과 관공선 위주로 위협요인을 완벽히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물리적 한계가 따를 수밖
에 없다 . 따라서 해군은 해상 작전의 전문성을 바탕으
로 광역 감시 자산과 고속 기동 전력을 활용하여 발사 
해역의 안전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 이러한 해군의 적
극적인 지원과 협력은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
를 활성화하고 , 나아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
약하는 데 있어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다.

3. 해군 이지스 체계를 활용한 발사체 궤적 추적 
지원

항공우주연구원은 제주도와 남태평양 팔라우에 
위치한 추적소의 추적 레이더를 활용해 누리호의 비
행 데이터를 수신한다 . 능동 추적 레이더가 발사체를 
추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 첫 번째는 송신 
신호에 대한 발사체의 응답 신호를 추적하는 beacon 

mode이고 , 두 번째는 전파를 방사한 후 발사체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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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탐지하는 skin mode이
다 . 일반적으로 beacon mode 방식이 skin mode 방
식보다 더 먼 거리의 발사체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beacon mode 방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 방식
은 발사체와 통신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항공우주연구원의 추적 레이
더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이중모드를 사용한
다 . 주 수신기는 beacon mode를, 부 수신기에는 
skin mode를 적용하여 발사체가 정상적인 비행을 
하여 응답 신호를 송출하면 beacon mode를 사용하
다가 발사체와 통신이 두절되면 skin mode로 전환
하는 것이다[9]. 항공우주연구원 추적소의 추적 레이
더는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 전파를 수신한다 . 파라
볼라 안테나는 수신하는 신호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높은 이득을 갖는 장점이 있어 발사체의 비행궤적을 
정밀하게 추적하여 비행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 안테나가 지향하는 방위에서만 신호를 수
신할 수 있어 폭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분산하는 파
편을 추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

해군 이지스함의 추적 레이더인 SPY 레이더는 
skin mode를 사용하는 위상배열 레이더로 1,000 

km 밖의 비행 물체를 탐지하고 , 수백 개의 표적을 동
시에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10]. 발사체 폭발 시 수

백 개의 파편이 발생하지만 , 지상에 피해를 줄 수 있
는 주요한 파편은 중량 30 kg 이상의 대형 파편들로 
예상된다[11]. 이지스함 추적 레이더의 성능을 고려
하면 , 발사체가 정상 비행 시 단 분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추적할 수 있고 , 발사체 폭발 시에는 지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요 파편에 대한 동시 추적 및 낙
하 지점 산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따라서 발사체 발사 시 해군 이지스함이 발사체의 
추적을 지원하여 발사체가 정상 비행을 할 때는 발사
체의 비행궤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폭발 등의 비
상 상황에서는 주요 파편에 대한 추적 및 낙하지점 산
출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누리호 발사를 비롯하여 민간기업에서 발사
체를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민간기업이 나로우
주센터에서 발사체를 발사할 때, 항공우주연구원 추
적소의 추적 장비들과 발사체가 호환된다면 민간기
업은 추적소의 장비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7]. 또한 
현재 민간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발사체들이 저궤
도를 목표로 하는 소형 발사체임을 고려하면 , 민간기
업에서 개발하는 발사체들은 누리호 4차 발사 당시
와 비슷한 비행 시퀀스와 발사체 추적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2는 누리호 4차 발사 당시 누
리호의 비행 시퀀스이다[4].

Fig. 2. Flight sequence of KSLV-Ⅱ(NURI) fourth Launch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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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사용 발사체 회수 시 호송 지원

누리호의 후속 발사체로 2032년 독자적인 달 착륙
선의 발사를 책임질 차세대 발사체(KSLV-III)가 재
사용 발사체로 확정되었다[12]. 재사용 발사체 운용
을 위해서는 단 분리 후 1단 발사체를 안전하게 착륙
시킬 회수 시설이 필수적이다 . 재사용 발사체 회수는 
발사체가 비행궤적의 역방향으로 추진하여 발사장 
인근의 회수 시설로 착륙하는 RTLS(return to 

launch site) 방식과 해상 바지선에 착륙하는 ASDS 

(autonomous spaceport drone ship) 방식이 있다
[13].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 나
로우주센터에서 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주변국의 안
전을 고려하여 발사각이 남동쪽 약 15도 범위로 제한
된다. 이 같은 이유로 RTLS 방식을 사용하여 재사용 
발사체를 발사장에서 회수한다면 발사 시와 동일한 
범위로 회수 궤적이 제한되며 , 이는 발사체의 목표 궤
도에 따라 연료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된다 . 따라서 나
로우주센터의 지리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해상 착
륙 방식이 한국 실정에 더 맞을 것이다 .

발사체 해상 회수 시 추진제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착륙 위치는 발사지점으로부터 350 km에서 400 

km 지점이다[14,15]. 이 구역은 Fig. 3와 같이 한국방
공 식별구역(KADIZ)의 외곽 ,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
별구역(JADIZ, CADIZ)이 중첩되는 위치에 있으며 , 

Fig. 4와 같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위치
한다 .

Fig. 4. EEZ of Korea, Japan, China 

이러한 위치에서의 발사체 회수는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우발적인 군사적 마찰
이나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 . 따라서 발사체 해상 회
수 시 회수 구역의 해상 통제 및 경계 , 주요 기술 자산
에 대한 호송 등을 위한 해군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민·관·군 협력이 강조되는 뉴스페이
스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가 우주 자산의 안정적인 운
용을 보장하기 위한 해군의 지원 방안과 그 당위성을 
고찰하였다 . 도출된 해군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상 안전구역 통제 지원이다. 발사체 발사 수
요 증가로 인해 해상 안전구역 통제 수요가 급증할 것
이며, 이는 해경 및 관공선 위주의 물리적 감시 한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군은 해상 작전의 전
문성을 바탕으로 광역 감시 자산과 고속 기동 전력을 
활용하여 발사 해역의 안전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해군 이지스 체계를 활용한 발사체 궤적 추적 
지원이다. 해군 이지스함의 추적레이더는 skin mode

Fig. 3.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of Korea, Jap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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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1,000 km 이상에서 수백 개의 표적에 대한 
동시 추적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항공우주연구원 추
적소와 교차 검증하여 발사체 비행 궤적의 신뢰성을 
높이고 , 폭발 등 비상 상황에서 다수의 파편을 동시에 
추적하고 낙하 지점을 예측함으로써 해상 및 지상 피
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셋째, 재사용 발사체 회수 시 호송 지원이다. 국내 
지리적 여건상 필연적인 해상 회수는 발사장으로부터 
350~400 km 거리의 원거리 해상에서 하는 것이 효
율적이다. 이는 주변국의 ADIZ와 EEZ가 중첩되는 구
역으로 주변국과 잠재적 마찰 가능성이 존재하는 해
역에서 회수 구역의 해상 통제 및 경계, 주요 기술 자산
에 대한 호송 등을 위한 해군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우주기술 발전에 대한 해군의 지원은 
해군의 미래 비전인 ‘Maritime GALAXY’ 구현을 위
한 토대가 될 것이며, 국가 우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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